
4월 선교소식 

 

샬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모든 식구들께 탄자니아에서 안부 드립니다.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혼동스런 때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모두 모두 안전하고 평안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곳 탄자니아에도 코로나의 여파로 모든 학교가 휴교를 시작한지가 벌써 6주가 

되었지만 언제 휴교령이 해제될 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진자는 2일 전까지 299명으로 서방세계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숫자이지만 검사할 키트의 수량이나 검사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정확한 발표인지, 치료역량은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로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금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됩니다. 더이상 코로나 상황을 

발표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미디어에 명령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고 보니 어떤 대책으로 

이 국면을 풀어갈 지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한국 대사관과 미국대사관(저는 미국여권) 

에서는 자주 탄자니아를 출국할 것을 권유하면서 특별기편을 준비하고 있으니 예약 

여부를 알려주라는 소식을 보내오고 있으나 저희 부부는 사역지에 남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비록 학생들은 캠퍼스에 없지만 교사들은 정상적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스텝과 그 밖의 일일 노동자들이 방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선교관 건축 마무리 및 환경개선 작업 등 학기중에 하지 못한 곳곳의 

수리와 교문 부근의 정원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내는데 필요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사람이 만들어서 

외부에 일 보러 나갈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큰도시 중심의 타지역 장거리 여행자들을 대상(특별히 교사)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우리 캠퍼스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올 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오늘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개학이 지연되면서 지난 주부터는 온라인 캠퍼스(on-line 

campus)를 오픈하여 인터넷 강의, 학습자료제공, 학습과제 제출, 질의 응답 및 숙제 점검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걱정이 많은 이 때에 리빙 스톤 

캠퍼스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느라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 속도가 한국만큼은 안되어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여느 방학 때보다 학습 열기가 가득하니 감사한 

일이지요. 학교의 이와같은 열의에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의 눈을 보아가며 하는 

공부가 하루 속히 재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탄자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우한 코로나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모든 학교의 개학하는 날이 빨리 올 수있도록. 

3. 개학이 늦어질때 발생하는 학교의 재정문제를 위하여. 

4.대학입시 시험(국가시험 - 원래는 5월 중순)을 치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개학이 

늦어지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5. 저희 부부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선교회 모든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탄자니아에서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  

 

답장전달 

 


